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취객1

설정 : 호객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선호. 행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명함과 홍보용 티슈, 담배, 라이터 등을 나눠준다. 이 때, 취객 선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건다

선호
한 번 들러주십시오! 부킹 백 프로! (명함 건네며) 김정일입니다. 

(또 다른 행인에게) 입구에서 김정일! 찾아주세요! 김정일입니다! 

자 한 번 들러주세요! 침대 위에서 팔딱팔딱 뛰어 오르는 인어들이 널렸습니다!

취객1
(비틀거리며 선호 앞으로 다가와) 야! 너 일루와봐

선호
(무시하고 행인들에게) 쭉쭉빵빵 물 좋습니다! 

취객1
인어라구? 니가 일하는 곳이 무슨 수족관이냐? 엉

선호
손님, 술 많이 하셨습니다

취객1
술? 니가 술마시는데 보태준거 있어? 니가 뭔데 많이 했다 마라야 엉?

선호
죄송합니다. 가시던 길 그냥 가십시오

취객1
(선호의 가슴에 붙어 있는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들며) 김정일?? 

하, 이 새끼 봐라?? 꼴깝을 떨어요 꼴깝을, 캬악 퉷, 니가 김정일이라 이거지? 

니가 김정일이면 난 임마 조지 부시다! 너 조지 부시 알아 몰라? 엉?

선호
모르겠는데요?

취객1
너 이 새끼, 몰라? 조지 부시 몰라? 너 그냥 개기기로 맘 먹었구나? 엉? 

그래 좋아, 전쟁한판 붙자 이거지? 너 이 새끼 완전히 박살을 내주겠어 

너, 무릎 꿇구 맞을래 서서 맞을래?

선호
…취하신 모양입니다.

취객1
취해? 이 세끼가 지금 장난하나, 너 땜에 통일이 안 되잖아, 임마아!!

헛주먹 휘두르는 취객1, 말리는 취객2. 저쪽으로 피하는 선호. 

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. 서둘러 자리를 떠버리는 선호

취객1
(휘청거리며 삿대질을 한다) 너 빨갱이 새끼, 너 일루 안 와? 응? 응?

취객2
아, 이사람, 왜 이러나 응? 어서 가자구

취객1
(여전히 선호쪽으로 휘청거리며 쫓아가며) 일루와 봐, 씨발놈아! 

너 이 새끼 내 핵폭탄에 맞아 한번 뒤져봐야돼, 씨발!

너 이 새끼,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? 

아랍 새끼들처럼 너도 한번 신나게 맞아봐야돼, 이 좇같은 새끼들이 말이야.

멀리 사라져버리는 선호.
